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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세제 시장쟁탈전 4파전 돌입
피존, 액체세제 <액츠>로 도전장 … 3100억원 매출의 94% 가루세제

국내 섬유유연제 시장 1위인 피죤(사장 김이기)이 찌꺼기가 남지 않는 고농축 액체세제 <액츠>를 출시하면

서 세탁세제 시장에 진출한다.

피죤에 따르면, 신제품 <액츠>는 기존 가루 세탁세제와 달리 찬물에 바로 풀려 섬유 한올 한올에 빠르게 

침투함으로써 찌든 때는 물론 숨은 때까지 빼준다.

또 세척력과 용해 확산성을 강화한 고농축제품으로 적은 양으로도 많은 빨래를 깨끗이 할 수 있으며, 세탁 

후에도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 피부자극이 없어 아기 옷이나 속옷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.

세탁기 주변에 가루가 날리지 않아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습한 곳에도 가루세제처럼 굳지 않아 

보관이 편리하다. 또 헹굼이 뛰어나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.

피죤은 <액츠>가 천연 오렌지오일 성분과 알로에 성분이 함유돼 세척력이 좋으면서도 세탁 후 피부 보호효

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.

국가공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피부 <비자극> 마크와 품질보증 <Q> 마크도 획득했다.

현재 국내 세탁세제 시장은 3100억원 수준으로 비트(CJ라이온), 한스푼테크(LG생활건강), 퍼팩트(애경) 등 

가루세제가 94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
피죤 관계자는 “북미, 유럽 등 선진국 가정에서는 60% 이상이 액체세제를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1년 안에 

세탁세제 매출 450억원을 올려 시장점유율 15%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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